
전력분야 외국인 투자 활발?
SPI, LG에너지- LG파워 경영 … Mirant도 현대에너지 인수

전력산업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자본 유치 노력과 한전의 발전부문 분할로 전력산업에 경쟁체제

가 도입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002년부터 시작될 한전의 발전회사(Genco) 민영화을 앞두고, 한국시장에서의

교두보 확보 등을 목적으로 2001년 민간발전사업에 약 2억달러의 외국인 투자가 성사된 것으로 나타났

다.

LG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LG에너지와 LG파워 주식 50.1%를 SPI(싱가폴파워)에 매각함으로써 약 2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했다. 또 약 4000억원 규모의 발전소 건설투자가 예상되는 현대에너지의 지분 100%

(1200만달러)를 미국의 Mirant가 인수했다.

LG에너지는 충남 당진에서 50만kW LNG발전소를 소유·운영중인 민자발전회사이며, LG파워는 한

전·지역난방 소유의 안양 및 부천 열병합발전소를 인수해 설립된 회사로 발전시설용량은 각각 50만

kW이다.

Mirant의 해외투자현황

투자국가 회 사 명
투 자 규 모

투자시기 투자금액
(100만달러)

투자
지분

설비용량
(MW)

독일 Bewag AG 1997 N/A 26% 8,695
영국 Western Power Distribution In operation N/A N/A 183

중국
Shajiao C Generating 1997 N/A 32% 1,980
Shandong International
Power Development 1999 107 9.9% 4,435

필리핀

Ilijian In operation N/A N/A 358
Bulacan Power 1997 COD N/A 100% 11

Power Barges 1993 COD N/A 100% 270

Navotas I 1991 COD 44(프로잭트비용) 50.1% 210
Navotas II 1993 COD 39(프로잭트비용) 100% 100
Pagbilao Power 1996 COD 933(프로잭트비용) 90% 735

Sual Power 1999 COD 1400(프로잭트비용) 92% 1,228

캐리비안
Freeport 1997 N/A 62.5% 113
PowerGen In operation N/A N/A 450

트리니다드 Power Generation 1995 107 49% 1,178
브라질 CEMIG 1997 1,056(지분 33.0%) 3.6% 5,064
칠레 EDELNOR 1994 131 59.8% 668

싱가폴 SPI는 LG에너지와 LG파워의 주식 50.1% 를 인수하면서 244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1년

12월11일 계약을 체결하고 12월말까지 투자자금 전액을 납부키로 예정돼 있다. LG와 SPI는 LG에너지

와 LG파워를 공동 대표이사제 등을 통해 공동으로 경영할 계획이다.



LG는 외자유치를 계기로 세계 유수 선진기업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 발전사업 경쟁

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망사업 진출기회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대에너지는 전남 광양에서 50만kW LNG발전소를 건설 추진하고 있는 민자발전회사로 당초 현대그

룹이 100% 출자했으나, Mirant가 2001년 11월27일 현대에너지의 지분 100%를 인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동안 다소 지연된 발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앞으로 발전소 건설에 약 4000억

원의 투자가 예상되고 있다.

Singapore Power의 해외투자현황

투자국가 회 사 명 설비용량(MW)
오스트레일리아 SPI PowerNet Pte 송전망

중국/인도네시아
Asia Pulp & Paper Co, Ltd.의 제지소에 전력과

증기를 공급하는 발전설비
727

한국
SPI (서산) Cogen Pte Ltd. - 발전설비 92
SPI (서산) Water Pte Ltd. - 수자원 수자원

타이완 Ever Power IPP Co. Ltd. 960
중국 Anhui Hefei United Power Corp. (AHUP) 700
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 전력 프로젝트 267

현대에너지는 지분 70%를 보유하던 Tractebel이 사업 불투명 등의 이유로 지분을 환매한 후 2001년

9월 철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Mirant의 참여로 적극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자부는 SPI 및 Mirant의 국내 발전사업 투자에 따라 그 동안 다소 위축된 민자발전사업에 다시 활

기를 불어줄 것으로 예상하고 앞으로 Genco 민영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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